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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관세조치 등 대미 통상현안 
대응을 위해 방미

- 美 상호관세, 민감국가 목록 등 對美 통상현안 논의 예정

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.20(목)부터 3.21(금)까지(미국 현지시간 기준) 
미국 워싱턴 D.C.를 방문하여 美 상무부,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
할 예정이다.

  안 장관은 지난 방미(2.26~2.28) 및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
(3.13~3.14)에 이어, 미측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4.2일 이전에 
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
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,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
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
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.

  또한,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
갖고, 원전, 에너지 공급,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
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
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
  안 장관은 “한미 간 투자·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
하게 관련되어 있다”라고 평가하고, “조선·에너지·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
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관세 조치 등 미국 
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
미측에 당부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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